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미국 남북 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11월19일,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죽은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다.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행사에 참석하여 전몰한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명연설을 남겼다. 
 
추도식의 주된 행사는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이 1시간 
동안이나 했던 연설로, 뒤이어 진행된 링컨의 짤막한 연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링컨은 단 2분간의 연설로 행사의 핵심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큰 찬사를 받았다. 
 
‘링컨의 2분 연설’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짧은 연설문이지만, 미국의 건국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병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살아남은 자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요지를 매우 간결하고도 
적절하게 표현한 연설로 평가된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자유가 실현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서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대적으로 내전 상태에 휩싸인 채,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자유가 
실현되길 바라면서, 그토록 소중한 원리가 충실히 지켜지길 원했던 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립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전으로 인해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당한 분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싸움터의 일부를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층 더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땅을 바치고 봉헌하고 성지로 
만드는 존재는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끼어들 여지도 전혀 없이, 
전사자든 생존자든 여기서 싸웠던 용감한 분들이 이미 이 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도 않을뿐더러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이루어 냈던 업적만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 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미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죽어 간 분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대의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그분들로부터 얻고, 그분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미완으로 남아 있는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가호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이면서, 국민에 
의한 정부이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1)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